
세계불교법왕청은 세계

불교 지도자와 한국의 350

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지도자들의 법석

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

어져 날로 쇠락하는 불교

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신석가모니부처님품으로

하나로 모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간절한 과

제입니다. 

오늘모이신큰스님들은사분오열된한국불

교를정화해이끌어갈막중한사명을띤큰스

님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의

기치아래갈라진한국불교의위상을바로잡고

정화하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

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

임을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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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교법왕청 결집대회’5월 13일 상해서 봉행

합동금강계단으로법계품수및중앙정부각료임명식도열려

세계불교법왕청결집대회에앞서보제선사참배.

(사)세계불교법왕청(추진위원장 목탁)은 5월 9일

서 1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중국구화산지

장도량과 보타낙가산 관음도량을 순례하고 고

불의식을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합동 금강계단으로 통일법계를

품수하고법왕청중앙정부각료임명식을봉행

하는‘세계불교법왕청결집대회’를열었다. 

이번행사는세계불교법왕청의출범을부처

님께 고하여 증명하고 통일 품계를 확립해 법

왕청조직의일원화를목적으로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세계불교 통합을 기치로 추진

되는 (사)세계불교법왕청(대승정목탁 스님)이

2년여간준비해온‘세계불교법왕및승왕추

대위원회’를 공식화해 세상에 알리자는 취지

로 기획됐다. 지장 관음도량을 참배하는 고불

순례 일정을 마친 법왕청 일행은 5월 13일 상

해 당조호텔 연회장서 본 행사인 결집대회를

진행했다. 청운스님, 대연스님의사회와진성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의식은 동참자 전원

에대한소개와대붕스님의법왕청추진경과

보고, 목탁스님의인사말씀등으로열렸다. 

법왕청 내 통일 품계의 시발점이 되는 합동

금강계단서 대종사에 22명, 종사 1명, 중덕 1

명 등 총 24명의 승가가 법계를 품수했으며,

법왕청 내 재가 국제포교사 17명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계 품수 및 포교사 임명 의식에

이어 동참 일행은 마정수기를 통해 법왕청의

성공을 부처님께 서원했으며, 법왕청 정부 각

료에대한임명식을끝으로행사를마쳤다. 

이에 앞서 (사)세계불교법왕청은 2014년 4

월 말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불교지도들과 법

왕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6월 스리랑카

를시작으로중국, 네팔, 미얀마, 태국등을방

문하여법왕청논의를마무리할계획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은5월말까지한국각료임

명을 완료하고 구성된 추대위원와 각 불교국

가의 지도자들과 공동 논의하여 상좌부권과

대승권각각승왕두분을추대하며각나라불

교대표이신승가회회장큰스님들을대승정에

모시고 2015년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하여 세

계인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불교 최고의 어른

한 분을 세계불교 법왕에 모시는 즉위식을 진

행할예정이다.법계품계및마정수기각정부부처임명장수여

세계불교법왕청 합동 금강계단

대종사 22명, 종사 1명, 종덕 1명, 국제 포교지도사 17명 임명

목탁스님 인사말씀
(추진위원장) 

◀지장보살99M 상

◀품수증서

▼각료임명장

▶남해관음상

(사)세계불교법왕청성지순례(5월 9일~12일)

승가 25명, 재가 30명으로구성된법왕청성지순례일행은결집

대회 행사에 앞서 불교성지인 구화산 지장도량의 육신보전, 천태

산, 백세궁과 보타낙가산과 관음도량 보제선원을 참배하고 세계불

교법왕청의원만진행을서원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사서실장 대연

추진위원회 실무수석 부위원장 혜정

원로원 사무총장 정오

원로위원단 지암, 향운, 성각, 심오, 정오, 

구달, 대경, 박혜정, 성범

예경의전 원장 혜승

호법원대풍 감사원법장

경호실장 진성 의전실장 도암

비구니 자문단 법성, 보성, 지산

사업 제2국장 상운

외교부도명 포교부청운 국제포교지암 사회부혜선

교육부해월 문화부법상 조직부대붕 법무부보현

행사집행지우 경제부현담 관광부도안 문화사업단송현

과학부돈조 행정부고산 무임소혜관 불학연구소진관

(사)세계불교법왕청정부각료

(사)세계불교법왕청은 대법원에 허가번호 2013-82, 고

유번호 101-82-23205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이사

장 목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세계불교법왕청.com으로

도메인 등록되어 있다. 

합동금강계단법계품수

대종사 : 진성, 혜선, 현담, 최혜정, 박

혜정, 심오, 법현, 혜승, 대봉, 도명, 송현,

돈조, 남륜, 도암, 정오, 법상, 대풍, 성군,

진관, 대경, 지우, 성각, 청운(이상22명). 

종사 : 대연 중덕 : 묘덕스님

재가국제포교사17명임명장수여

김향분, 김미정, 조명숙, 박옥희, 이은

송, 김의관, 정문실, 김미점, 김미숙, 오아

름, 이종설, 김두호, 안광렬, 박정숙, 이정

순, 송행임, 이영자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대한민국 명장)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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